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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행정동에31개소8.7㎞조성

동천동공원내년3월마지막준공

동호회등연계자발적관리캠페인

광주시 서구가 올해 목표했던 18개 행정동 전

지역에31개맨발산책로를조성하는사업이마무

리단계에접어들었다.

광주시서구는이달중으로광주시서구동천동

유적근린공원에맨발로를조성하는사업을추진,

내년3월준공할계획이라고18일밝혔다.

유적근린공원에구비 4900만원을투입해기존

지압로(62m)를철거하고120m길이의맨발로와

세족장을설치할계획이다.

유적근린공원 맨발로가 완성되면 광주시 서구

에는18개행정동에총31개소8.678㎞의맨발로

가조성된다.

서구는민선 8기인 2022년부터행정동전체에

맨발로를조성하는사업을추진해왔다.

2022년 12월 상무시민공원에 600m 맨발로를

조성한것을시작으로2023년에는백마산생태습

지(770m), 금당산 1구간(700m), 금당산 2구간

(3400m)등총6360m의맨발로를만들었다.

올해도푸름어린이공원 110m, 상무4-1근린공

원450m,발산근린공원180m등9곳에맨발로를

조성하고양동초,효광초등6개학교운동장에맨

발로를만들었다. 쌍학어린이공원에는지난해설

치한 100m 맨발로의흙을황토에서마사토로변

경하고 황토체험장을 신설했으며, 발산근린공원

에도황토체험장을새로만들었다.

18일현재는유적근린공원과상무2동효사어린

이공원(100m)에맨발로를조성중이다.

서구는맨발로조성사업에대한주민들의선호

도가높은데다 주민들의 건강을 지킬 수도 있고,

적은예산으로높은만족도를이끌어낼수있다며

관련사업을지속추진해왔다.

서구는광주자치구중처음으로지난해맨발걷

기활성화를위한조례를제정했으며, 지난1월에

는 맨발산책로 조성관리 매뉴얼을 만들기도 했

다.매뉴얼에는봄여름겨울등계절별로흙을유

지관리하는 방법과 일상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

항,점검후조치계획등내용이담겼다.

내년에는맨발로를추가조성할수있는부지를

찾는한편맨발로유지관리를강화할방침이다.

서구는 노인일자리사업과 연계해 50여명의 맨

발로유지관리인원을투입해왔다. 또한맨발로

인근에토사함과청소도구등을설치해이용자들

이 자율적으로 유지관리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하기도했다.

내년에는 기존 유지관리 인력에 더해 서구의

18개동맨발걷기동호회 18개단체를연계해자

발적으로 관리인을 지정하고, 수시로 환경 정비

활동을할수있도록이끌며 플로깅캠페인 등공

익캠페인도주기적으로열수있게하겠다는계획

이다.

김이강서구청장은 주민들의지속적인관심과

호응덕분에서구는전국적인맨발걷기열풍을선

도하는지역으로거듭났다며 주민들이맨발걷기

운동을통해더욱건강하고활력있는삶을살수

있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

한편 어싱(Earthing)으로 불리는 맨발걷기

는황토또는마사토가깔린길을맨발로걷는운

동으로, 땅과발이접촉하며지압효과를얻을수

있는등이유로최근전국적인인기를끌고있다.

/유연재기자yjyou@kwangju.co.kr

맨발걷기로건강도시실현…서구,맨발산책로마무리단계

치매전문자원봉사단원들이광주시서구청2층들불홀에서18일올해성과공유회를열고기념촬영을하

고있다. <광주시서구제공>

치매전문자원봉사단성과공유회

광산구,행안부 조직인력운영효율화평가 우수지자체

광주시광산구가인력배치를적재적소에잘한

지자체로정부의인정을받았다.

18일 광산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올

한해조직및인력운영의효율성을높인우수지자

체에광산구가이름을올렸다. 광주지자체가운데

광산구가유일하다는것이광산구의설명이다.

광산구는지난해에이어2년연속우수지자체로

선정돼1억원의특별교부세를확보했다.

민선 8기에들어서정원을감축, 동결하면서행

정수요에맞게인력을효율적으로재배치한점이

좋은평가로이어졌다는것이광산구의분석이다.

민선 6~7기에 대폭 늘어난 시간선택임기제 공

무원을민선8기인지난2022년부터 2024년까지

정원을동결한가운데행정수요에맞게인력을재

배치한부분이긍정적으로평가됐다는것이다.

또 외국인지원, 기후위기대응, 산단관리, 민

원담당공무원보호등새로운행정수요에효과적

으로대응한점도선정의이유로꼽았다.

광산구는2018년정부가공공부문일자리확충

및지자체조직운영자율성을위해기준인건비초

과집행에따른페널티제도가폐지되면서민선6~

7기에정원이180명이나대거증원됐다.

이에따른후유증으로 2022년 1월에는기준인

력대비정원이105명까지초과했다.

이에광산구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정원

심의위원회를신설,운영해 2022년 116명이었던

임기제공무원을현재82명으로감축하는등효율

적으로조직을운영해왔다고설명했다. 또 2022

년 51명(4%), 2023년 13명(1%), 2024년 16명

(1.23%) 등 3년간총80명(6.23%)의인력을재

배치함으로써목표한실적을초과달성했다.

광산구관계자는 앞으로도변화하는행정수요

에발빠르게대응해시민의삶을이롭게하는현

장중심의효율적인조직및건전한기준인건비운

영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다고말했다.

/최승렬기자srchoi@kwangju.co.kr


